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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 순식간에 깨끗하게 정돈합니다. 쿠팡 선릉사옥과 잠실사옥이 쾌적한 이유, 그래서 자꾸만 머무
르고 싶은 공간인 이유, 그 비밀을 영상으로 공개합니다.

왼쪽부터 한주엽, 이호진, 홍준원, 임재용, 조재호 님
이 다섯 분은 발달장애인입니다.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모두 쿠팡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오
피스 책상과 의자 모니터를 깨끗하게 닦고, 회의실, 폰 부스 등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죠.

직원들을 위한 라운지가 늘 깨끗한 이유엔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. 오피스 각 층 커피 머신에 원두 찌꺼기를 비우고, 또 신선
한 원두를 채워 넣는 일도 합니다. 베이킹 소다를 풀어 카페테리아의 개수대 얼룩도 프로답게 지워냅니다. 각 층 프린트기에 A4용
지가 넉넉하게 채워져 있는 것도 사실 다 이분들의 손길이 닿은 것입니다.

“발달장애라고 하면 편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달장애인입니다. 전체
발달장애인 중 고용상태에 있는 분들이 겨우 30%도 안되는 수준입니다. 하지만 함께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중요
하지 않습니다. 이분들은 본인들의 업무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스페셜리스트들이기 때문입니다.” – 쿠팡 포용경영 팀 매니저 최성
완 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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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 스마트오피스미화 캡틴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현 님이 팀원들을 지도하고 있다.
“다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.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시거든요. 그걸 보면서 때론 감동을 받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.” –
스마트오피스미화 관리직 박성현 님 (시각장애)

“오피스 미화는 저희가 책임지고 있어요.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. 쿠팡에서 일할 수 있어
서 정말 좋아요.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잘 적응했어요. 여기서 계속
즐겁게 일하고 싶어요.” – 스마트오피스미화 담당 한주엽 님 (발달장애)

쿠팡에는 수많은 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. 쿠팡의 스페셜리스트들의 활약,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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